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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모비스(www . h d p i c . c o . k r )  

 

- 카트로닉스 연구소 설립 

 

현대자동차 그룹내에 자동차 전자/정보 부

품을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전문연구소

가 설립됐다.  

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전문회사인 

HYUNDAI MOBIS (mobis.co.kr 代表理事 : 

朴正仁)는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북 리에서 

첨단 자동차 전자/정보 연구센터인 『카트 

로닉스 연구소』설립 개소식을 갖고, 자동 

차 전자/정보 부품 연구개발에 나서며 전자 

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. 

이『카트로닉스 연구소』( Cartronics R＆D 

Center )는 자동차의 첨단 전자화 및 정보 

화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자동차의‘ Car’ 와 

전자를 나타내는 ‘Electronics’ 의 합성어로 

명명했는데, 현대차 그룹내에서 전자/정보 

부품 전문연구소가 설립된 것은 이번이 

처음이다.  

카트로닉스 연구소 설립에 따라 현대모비스 

는 99 년 10 월에 국내최초로『샤시및 

의장모듈』양산에 돌입한 이래 1 년 6 개월 

만에 자동차의 핵심부품 인 『전자분야』에 

진출하게돼, 모듈부품의 전문화와 첨단화를 

이루게 됐으며 국내 최대의 자동차 부품 전 

문회사로서의 모 

듈 기술력과 폭 

넓은 사업 영역 

을 갖추게 됐다. 

또, 마북리에 샤 

시 및 의장모듈 

개발을 전담하던 

기존의『기술연

구소』를 포함해 

첨단부품 연구개 

발을 전문으로 

하는 2 개의 연 

구소를 갖추게 

돼 자동차 핵심 

부품개발 및 시스템 통합연구에 박차를 

가하게 됐다. 

350 여명의 기존 마북리 연구인력이 참여한 

가운데 열린 개소식에서 박정인 사장은 기 

념사를 통해,  “이번 카트로닉스 연구소 의 

설립은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전자분야 사업 

에 진출한다는 것을 알리고, 2005 년에 세계 

자동차 부품업계 글로벌 톱 10 에 진입하기 

위한 초석이 되는 것이라며, 첨단전자 부품 

연구개발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당부 

했다. 



카트로닉스 연구소에서 개발할 주요연구분 

야는 ▲오디오 및 AV 시스템 ▲자동항법 

장치(Navigation), ▲무선 인터넷 통신을 이 

용한 텔레매틱스(Telematics)시스템 ▲첨단 

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제어하는 전자 

컨트롤 유니트(ECU) ▲무인자동차시대를 여 

는 첨단 차량시스템(AVS)등 자동차안의 

첨단 전자/정보장치에 관한 것이다. 

이 전자/정보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위해 

현대모비스는 선진업체와의 기술제휴 및 국 

내 벤처업체에 대한 투자를 통해 2003 

년까지 독자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2004 

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에 돌입할 계획 

이다. 

 

LG산전(www . l g i s . c o . k r )  

 

LG산전(대표 김정만)은 최근 전자개폐기(모

델명 MetaMec시리즈) 전기종에 대해 유럽

공동체 인증규격(CE마크), 미국안전인증규

격(UL마크) 및 국내 규격인 S마크를 획득

했다고 밝혔다.  

 

 

이를 계기로 전자개폐기의 수출을 배가할 

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게 돼 이 부문에서 

올해 수출을 포함,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

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  

 

전자개폐기는 전자접촉기와 과부하계전기의 

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의 신호에 

따라 전력을 끊고 이어줌으로써 부하를 보

호하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다. 

 

또한 80년대 중반 천안공장에서 인버터를 

생산한 이래 인버터 누적판매 50만대를 돌

파했다고 밝혔다. LG산전 측은 이번 50만번

째 인버터 제품 출하가 외국과의 기술제휴

가 아닌 순수 국산모델로 달성한 기록이란 

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연말까지 누적판매 

60만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. 한편 올

해 국내 인버터 시장은 약 26만대 규모로 

예상되며 LG산전은 약 37%의 내수시장점

유율을 차지할 전망이다. 

- 분산제어시스템 공급 

LG산전은 국내최초로 국산 제어설비인 디

지털분산제어시스템(DCS·모델명 MASTER 

P-3000)을 최근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발

전처 제2호기 보일러의 주 제어설비로 공급

했다. LG산전이 한전 전력연구원(원장 윤맹

현) 및 한국동서발전(대표 이상영)과 공동으

로 개발한 이 디지털 분산제어시스템은 국

제 기술표준에 적합한 개방형 구조를 채택

한데다 24시간 무정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

중앙처리장치 및 네트워크, 전원 장치를 이

중화함으로써 시스템의 신뢰성이 획기적으

로 개선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. 이 시스템

은 동급 외산 기종에 비해 33억원 정도 공

급 가격이 저렴, 앞으로 여타 부문에 확대 

적용될 경우 연간 약 450억원 정도의 수입

대체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. 

 



LG산전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과 

기술력을 바탕으로 관련 기술의 해외의존 

심화 및 예비품 해외조달로 인한 비용증대

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내발전용 분산제어

시스템 시장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. 

 

분산제어시스템은 플랜트 현장의 공정을 자

동으로 제어하는 첨단 제어시스템으로 발전

소·제지·섬유·수처리 등 각종 분야에 적용되

고 있다. 

 

 

씨멘스(www . s i eme n s . c o . k r )  

 

국제통화기금(IMF) 이후 침체의 늪에 빠졌

던 국내 인버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

서 올 시장규모가 지난해보다 20% 정도 늘

어난 1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

고 있다. 이에 따라 LG산전·현대중공업 등 

인버터 업체들도 올 매출 계획을 늘려 잡고 

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설 움직임이다. 더구

나 씨멘스등 외국계 업체들은 국내 시장 공

략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어 국내 인버

터 시장 경쟁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. 

 

이는 한전·포철 등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이 

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고효율 인버터 도입

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한전은 고효율 인버터

를 구매한 기업에게 현금 인센티브를 줄 계

획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. 여기에다 

지하철·철도 부문에서도 대규모 인버터 수

요가 예상되고 있는 점도 올해 국내 인버터 

시장 전망을 밝히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.   

 

 

 

제파텍(www , z e f a . c o . k r )  

 

- (주)제파텍 홈페이지 전면개편 

 

제파텍의 공식적인 홍보 마당이자 온라인 

고객지원을 위한 홈페이지가 2001년 4월 

16일 서비스를 시작했다. 제파텍은 '컬러 브

라운관 자동 검사 설비 제조' 및 '산업용 네

트워크 ARCNET 관련 제품'과 'Hybrid IC

를 생산, 공급' 하는 기업으로써 그 위치를 

확고히 해온 중견기업으로 금번 KOFA2001 

전시회에는 PROFIBUS Web Gateway인 

WGP-200 제품을 전시하여 많은 호응을 받

았다. Web Gateway는 웹서버, 데이터 서버

를 내장하고 다양한 필드버스 네트웍을 웹

과 연동시켜 주는 장비로서, 설정과 사용이 

간편한 것이 특징이고 구동중인 라인의 정

지 없이 쉽게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. 

Embedded Linux를 기반으로 저비용, 고효

율 실현이 가능하며 다양한 Custom 

Solution을 제공하고 있기에 FA, Process 

Automation, General Purpose Automation

분야등에 적용된다. 

 

 

코닉스(www . k o n i c s . c o . k r )  

 

- 코닉스 신규사업 추진 현황 

최근 코닉스에서 적극 추진 중인 센서사업 

부와 환경사업부의 내용이다. 

1) 센서사업부 

지난 3년 여에 걸쳐서 이루어져온 압력 및 

차압 Transmitter의 개발 부문을 독립된 

사업부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다. Silicon 



Type 및 진공 Sensor의 지속적인 개발을 

유도하여 센서 부문의 신규 시장 확대에 

주력하고 있다. 현재 압력 및 차압 

Transmitter의 국내 시장은 300억원이며, 

전세계 시장은 약 10억 달러 정도로 추산 

하고 있으며,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수출의 

활력이 이루어 질 것이다. 

2) 환경사업부 

 

최근 환경 오염 및 이의 개선에 대한 관심 

이 고조되고 있다. 이에 코닉스에서는 그 

동안 방관 되어온 특수한 분야의 오염물 처 

리에 대한 사업부를 신설하였다. 

2001 년 4 월 시작된 환경사업부는 첫 

제품으로 "감염성 폐기물 처리장치"를 

개발하여 특허 완료화된 부분을 제품화 시 

켜 매출을 유도하고 있다. "감염성 폐기물 

처리장치"는 주고객이 병원 또는 제약 회사 

시험실 등으로 감염이 될 폐기물들을 현장 

에서 직접 소각 처리하게 되며, 환경부에서 

추진하는 감염성 폐기물 이동금지라는 기본 

사항과도 잘 접목되는 제품이다.  

 

이 두 사업부는 대상 고객을 2004 년까지 

점차적으로 넓혀 나가면서, 더 계획적이고 

발전적인 모습으로의 독립된 사업부로 자리 

를 굳혀나갈 것이다.  

 

젤파워(www . x e l p ow e r . c om )  

- 젤파워 국제전기박람회(ELENEX 

Malaysia) 성공적인 참가 

젤파워는 지난 5 월 8 일부터 11 일까지 말 

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열리는 국제 전기 

박람회(ELENEX Malaysia 2001)에 참가 

했다. 이번 전시회는 한국 전력 공사 및 

KOTRA 의 후원으로 한국 전기 공업 진흥 

회가 주관하며, 젤파워 외에 LG 산전, 화신 

파워, 인텍전기전자, 피앤씨테크 등 23 개 

업체가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내 전기 제품 

의 우수성을 홍보했다.  

이번 전시회에 젤파워는 독자적 기술로 개 

발한 계전기류 및 부하 제어 시스템, 디지 

털 전력량계 등을 출품하였고, 이를 통해 

지난 3 월 ELENEX Thailand 참가로 거둔 

동남아 시장 개척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했 

다. 

말레이시아는 인구수(2,326 만)에 비해 교역 

규모(US $ 1,500 억)가 상대적으로 크고 

비즈니스 환경이 양호함에 따라 각 분야의 

세계적 우수 업체가 진출, 경쟁중이며, 특히 

다국적 기업의 전기 전자 등 공산품 시장 

주도 하에 품질 및 가격 경쟁이 치열하다. 

무엇보다도 97 년 하반기 이후의 현지화 가 

치 급락에 따라 기존 구미 제품 수입 바이 

어들이 가격 경쟁력이 강한 아시아국 제품 

으로 수입선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 나고 

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.  

 

젤파워는 그간 국내에서 입증된 자사 제품 

의 성능 및 가격 경쟁력을 말레이시아 시장 

에 홍보하고, 아울러 최근 세계 최초로 개 

발, 성능을 입증한 바 있는 전력선 통신을 

이용한 원격 검침 전력량계 및 직접 부하 

제어 등을 소개하여 현지 바이어들의 

관심을 끌었다 



정일인터컴(www . j e o n g i l . c o . k r )  

 

- 고성능 산업용 패널 PC 출시 

 

정일인터컴이 고성능 산업용 패널 PC인 

JPC-331 시리즈를 출시했다. 13.3인치 

TFT LCD를 장착하여 XGA 해상도를 지원

하며, Pentium Ⅲ 소켓 370 타입의 

850MHz CPU를 지원하는 JPC-331 시리즈

는 CPU 보드 내부의 인터페이스 케이블을 

모두 On-Board화하여 케이블을 모두 없애 

조립성 및 신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.  

 

Pentium Ⅲ CPU의 발열문제로 순동의 방

열판 및 Dual Ball Bearing FAN을 채택, 최

고의 방열효과를 가져왔으며, CPU 보드 성

능 및 안정성의 메인 Chipset은 intel 

440BX를 사용했고, 외부기기와 가장 많이 

접속되는 시리얼 포트의 외부 노이지를 차

단했다. 또한 4개의 시리얼 포트, 10/100M 

LAN, Sound, GPS, 4개 채널의 범용 Digital 

input 및 output Port,  디스크 없이 부팅 

가능한 Boot ROM/PXE 기능 지원, FDD 및 

CD-ROM 내장, ISA 또는 PCI 확장 슬롯 

등을 제공하고 있다.  

 

JPC-331  시리즈는 고성능의 Pentium Ⅲ 

850MHz급과 Pentium 300 CPU급의 초저

가형 두 모델이 출시되었는데 이 모델들은 

동시에 HMI S/W ViewBase를 플래시 디스

크에 탑재하여 다양한 PLC 및 필드버스 인

터페이스를 지원하도록 기획되었다. 따라서 

이를 구현할 경우 기존 터치스크린 그래픽 

패널에서 구현할 수 없는 다양한 기능을 통

합 구현할 수 있으며, 그래프나 챠트, 트랜

드까지 사용할 수 있어 별도의 PC를 설치

할 필요가 없다.  

 

프론트 베젤은 NEMA4/IP65 보호규격을 만

족하므로 내 구성이 뛰어나며 튼튼한 메탈 

새시 구조의 본체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

활히 작동할 수 있다. 또한 LCD의 경우 파

손을 피하기 위해 강화 유리로 덮여 있으며,  

특정 고객의 요구에 맞게 주문 제작도 가능

하여 OEM 제품 적용도 가능하다.  

 

 

 

 

포스콘(www . p o s c o n . c o . k r )  

 

자동화시스템업체인 포스콘(대표 최휘철)과 

전력전자 및 플라즈마 장치 전문생산업체인 

제4기한국(대표 백태일)이 4년동안 연구비 

10억원을 투입해 3300V 교류전압에 1㎿의 

용량을 지닌 고압 대용량 인버터(모델명 파

워스택)를 개발했다고 밝혔다. 

 

고압 대용량 인버터는 그동안 주로 수입에 

의존해왔는데 국내 시장규모만 해도 올해 

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 

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고압 대전력 특수 전

력전자 반도체(IGBT)를 적용해 기존 외산 

제품보다 구동회로가 소형화된 특징을 지니

고 있으며 포스콘이 독자 개발한 전력제어 



및 구동 소프트웨어를 탑재, 사용자들이 운

용하기에 편리하다. 두 회사는 이번에 개발

한 고압 대용량 인버터를 포항제철과 한국

전력 등 대용량 고압 AC모터를 사용하고 

있는 업체들에 공급할 방침이다 

 

 

 

포스콘이 개발한 제품은 3300V의 전압에 1

㎿급의 용량을 발휘하는 고압 대용량 인버

터로 벡터제어가 가능하며 대전력 반도체인 

IGCT를 탑재, 기존 외산 제품보다 구동회

로가 소형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. 이종혁 

상무는 “이 제품은 포스콘이 독자 개발한 

전력제어 및 구동 소프트웨어와 표준 통신

프로토콜인 FIP를 내장, 사용자들이 운용하

기에 편리한데다 가격도 ABB·미쓰비시·도시

바 등 기존 외국 업체 제품의 절반에 불과

할 정도로 경쟁력을 지녀 올해 약 1000억

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”고 설명했

다. 이 상무는 “이번에 개발한 고압 대용량 

인버터를 포철에 공급, 후판수처리 부문 대

용량 AC모터 제어용으로 설치될 예정”이라

면서 “연말까지 10대 정도를 포철 등 철강

업체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

다”고 강조했다. 또한 포스콘은 고압 대용

량 인버터와 분산자동제어시스템(DCS) 및 

PLC 등을 한데 묶은 공장자동화시스템(모

델명 POSTAR)을 중국·베트남·인도네시아 

등 동남아 국가에 수출할 계획이다. 한편 

포항제철·한국전력을 비롯해 국내 주요 철

강·전력·시멘트 회사 등이 현재 보유하고 있

는 고압 대용량 AC모터가 50만대 정도여서 

올해 국내 고압 대용량 인버터 시장은 

1500억원, 내년에 2000억원을 상회할 것으

로 예측되고 있다.  

 

 

중앙소프트웨어(www . p cm s . c o . k r )  

 

- 중앙소프트웨어, 큐엠텔 흡수합병 

 

자동화 솔루션 전문업체인 중앙소프트웨어

(대표 최경주)는 장외기업인 큐엠텔(대표 전

병엽)을 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다. 

 

중앙소프트웨어와 큐엠텔의 합병비율은 1대 

0.2로 큐엠텔 주식 1주(액면가 5천원)에 중

앙소프트웨어 신주 1주(액면가 10원)를 발

행,교부한다.  

중앙소프트웨어는 오는 7월9일 합병승인을 

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9월1일 합병을 

완료한다.  

 

큐엠텔은 무선데이터통신 관련 핵심기술을 

보유하고 있는 벤처로 지난해 개인휴대단말

기(PDA)를 위한 CDMA(코드분할다중접속)

방식의 무선모뎀을 개발했고 한국통신 IMT 

-2000 컨소시엄에도 참여하고 있다.  

 

 


